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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에 눈 뜬 인간으로, 희생적인 어머니로, 창조적인 예술가로 성실히 살아온 78 세 여성작가 오계숙은 

쉼 없는 혁신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 가며 세계 곳곳 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서 나고 자랐지만 생의 대부분을 미국서 보낸 작가는, 인류 사상사 속에서 페미니즘이 일렁일 

때 부터 거대한 파도가 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의 삶을 살아오며 페미니즘을 주제로 

천착하여 자신의 예술세계를 심화시켜 왔다.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사유를 심화한 그의 작품은 

여성성의 우주적 세계를 형상화 한다. 빈티지 손수건(행주ㆍ뜨개질 레이스 등 옛날 여자들이 만든 생활 

소품들)에 더해진 오계숙의 바느질-드로잉은, 시간을 거슬러 이름 없는 여인들과 함께 공동작업 한 

작품이다. 대부분 눈물과 땀으로 적시었을 그것들이지만 때론 유혹의 손수건으로, 첫아기의 턱 받침 

손수건으로 추억의 심연에 고이 모셔졌던 이것들을 통해 오계숙은 옛날 여인들과 만난다. 한 귀퉁이에 

곱게 수를 놓으며 무에서 유를 만드는 뿌듯함을 느꼈을 여인들,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실 타래로 

섬세한 레이스를 만드는 마술로 창조의 목마름을 적셨을 그 여인들을 작가는 기억하고 기념한다. 나아가 

작가는 그 안에서 여인들의 꿈을 읽어내고 그 메세지를 전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신의 드로잉을 바늘과 

실로 더하고 그 여인들의 예술 노동 흔적을 종이 찰흙으로 떠내 작품의 일부가 되게 한다. 가볍고 

가녀리게 표현된 그의 작품 어딘가엔 늘 숨구멍이 있다. 한지와 실 매듭처럼 가벼운 재료로 창조된 그의 

작품 들은 그 앞을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바람결에도 일렁인다. 찰나의 순간을 영롱하게 빛나다 

비눗방울처럼 터져 사라져버린 수 많은 여인들의 여리고 고운 마음처럼. 결국 작가는 더 큰 여성성으로 

회귀한다. 만물을 길러내고 죽음까지도 덮어서 다시 생명으로 틔워 내는 흙-여인ㆍ나무-

여인으로서 작가는 손수 만든 한지에 자유롭고 편안하게, 춤추는 듯한 작가의 몸짓을 먹과 초록으로 

그대로 옮겨 담고 바느질 한다.   

 

오계숙의 작품은 괴테의 파우스트 마지막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구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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